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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전문보기 및 한글파일 다운로드
 

[새사회연대 성명]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경찰은 6월 29일부터 촛불문화제 참가 시민들에 체포조를 투입하여 하룻밤 새에 무려 131명을
무차별 연행한데 이어 오늘(30일) 새벽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양상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체들의 연대단체인 두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촛불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컴퓨터와 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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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모두 압수한 것은 단체의 손발을 묶음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
현이다.

 

우리는 지난 26일 고시 강행 이후 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간
부들을 연행한데 이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이념공세, 대책회의 관계자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 그
리고 29일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에 대한 무차별 구타와 오늘의 압수수색까지의 일련의 조
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까지 위
협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경찰의 위법한 법집행을 지적
한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한 것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이후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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